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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올해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체 300석 중 254석을 지역구에서 단순다수제(single 

member district plurality)로 선출하였다. 약 85%의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이다. 단순다수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한 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이다. 단순다수제는 쉽고 이해하기 편하며 지역 선거구 단위별 지역 대표성과 대표자의 

책무성을 담보하는데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정당의 득표수와 획득 의석수 간에 

불비례성이 높고 정치적 대표성에 있어 다양성이 약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정당의 득표수와 

획득 의석수 간의 비례성이 낮아져서 시민들의 민의가 의회에서 잘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역구 의석 편중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점차 늘어났다. 민주화 이후 처음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지역구 의석 비율은 

75%(299석 중 224석)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약 85%로 10% 정도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비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정치권의 이해타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비례대표 선출방식보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이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선출된 

대표자에게 직접적인 정치적 책무성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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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대표성이 약화되고 불비례성이 높아지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단순다수제가 비례대표제보다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정치적 책무성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가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구 유권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임 기간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투표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을 평가하여 잘했다면 해당 국회의원을 다신 신임하고 잘 

못했다면 투표로 처벌을 하는 보상과 처벌의 원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보다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며, 정당선호도나 지역주의에 의해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이 결정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임 기간 활동에 대한 평가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만약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현재의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의 정당성은 더욱 약화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지역구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면 현재의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의 존재의의가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유권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지역구 의원에 대한 평가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투표선택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보다는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선호와 

정부여당, 특히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영남과 호남의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동일한 정당의 후보가 

지속적으로 당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 개별 요인이 선거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직효과는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 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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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석의 지역구 의석 중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을 확보하였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90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 보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3석의 

지역구를 획득하였고, 미래통합당은 84석의 지역구 의석을 회득하였다. 그리고 정의당이 1석, 

무소속이 5석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제22대 총선 지역구 선거결과는 

비록 국민의힘이 6석의 의석을 더 얻기는 하였지만 제21대 총선 지역구 선거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 총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2.33%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46.29%를 얻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9.91%, 미래통합당이 

41.46%를 얻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정당 모두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율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선거만 보면 양당체제가 더 굳건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22대 총선은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총 38석이 걸린 호남(전북, 전남, 광주)에서 38석을 싹쓸이 하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총65석이 걸린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에서 59석을 획득하였다. 나머지 6석은 더불어민주당이 

경남에서 3석, 부산에서 1석, 울산에서 1석을 획득하였고, 진보당이 울산에서 1석을 획득하였다.  

현직효과를 살펴보면, 전체 254개 지역구 중 152개 지역구에서 기존의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재출마 하였다. 비율로 따지면 약 60%였다. 이 중 138개 지역구에서 기존 현역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었으며 14개 지역구에서는 기존 현역 국회의원이 탈락하였다. 비율로 보면 약 90%의 

현직의원이 동일한 지역구에서 재출마하여 다시 당선되었다. 추가적으로 현직의원이 재출마 하지 

않은 지역구를 포함하여 현직의원 소속 정당 후보의 당선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구 

재획정으로 신설 및 병합되어 기존 현직자의 소속이 불분명한 지역구를 제외한 총 246개 지역구 중 

219개 지역구에서 기존 현역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가 재당선되었으며, 27개 지역구에서 현직 

국회의원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비율로 보면 약 90%의 지역구에서 현직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가 다시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번 선거는 기존 21대 의회의 지역구 판세가 크게 변하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반복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개별 유권자의 투표선택은 어땠을까? <표1>은 이번 EAI 

22대 총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유권자의 21대 총선 지역구 투표선택과 22대 총선 

지역구 투표선택의 교차 비교표이다. <표1>을 보면 제21대 총선 지역구 투표선택과 제22대 총선 

지역구 투표선택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제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동일한 

정당에 투표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21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한 유권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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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가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였다. 반면에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에 

투표했던 유권자 중 84.7%가 다시 국민의힘에 투표하였다. 지역구 투표에 있어서는 지난 총선과 

비교하여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투표선택이 좀 더 일관성이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이탈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바뀌지는 않않았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를 하지 않을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경우 지역구 투표선택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에 따라 투표선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지역구 투표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분석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평가와 투표선택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볼 필요가 있겠다. 

 

<표 1>. 제 21 대 총선 투표선택과 제 22 대 총선 투표선택 비교 

 

 

22대 총선 지역구 투표선택 

전체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 

정의당 

새로운 

미래 

개혁 

신당 

기타/ 

무소속 

투표  

안함 

21대 

총선 

지역구 

투표 

선택 

더불어민주당 
73.5% 

(496) 

9.5% 

(64) 

1.6% 

(11) 

1.2%  

(8) 

3.0% 

(20) 

3.3% 

(22) 

8.0% 

(54) 

100% 

(675) 

미래통합당 
5.3% 

(22) 

84.7% 

(354) 

1.2% 

(5) 

1.0% 

(4) 

1.2% 

(5) 

1.7% 

(7) 

5.0% 

(21) 

100% 

(418) 

정의당 
31.3% 

(25) 

15.0% 

(12) 

12.5% 

(10) 

7.5% 

(6) 

2.5% 

(2) 

12.5% 

(10) 

18.8% 

(15) 

100% 

(80) 

기타 
20.4% 

(11) 

29.6% 

(16) 

0% 

(0) 

1.9% 

(1) 

11.1% 

(6) 

24.1% 

(13) 

13.0% 

(7) 

100% 

(54) 

투표 안함 
14.1% 

(14) 

23.2% 

(23) 

0% 

(0) 

0% 

(0) 

3.0% 

(3) 

2.0% 

(2) 

57.6% 

(57) 

100% 

(99) 

투표권 없음 
32.3% 

(10) 

35.5% 

(11) 

0% 

(0) 

3.2% 

(1) 

3.2% 

(1) 

6.5% 

(2) 

19,4% 

(6) 

10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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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6% 

(578) 

35.4% 

(480) 

1.9% 

(26) 

1.5% 

(20) 

2.7% 

(30) 

4.1% 

(56) 

11.8% 

(160) 

100% 

(1357) 

 

3. 유권자들의 지역구 의원 평가 

 

유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상적인 대의민주주의라면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나,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보나, 지역구 유권자가 자신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의 활동을 일일이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표2>는 유권자들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기에 앞서, 

유권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사례이다. 

 

<표2>. 지역구 현직의원 출마에 대한 응답자 답변과 실제 출마여부 비교 

전체 일치 불일치 모른다고 응답 확인불가 

100% 

(1528명) 

66.8% 

(1020명) 

5.5% 

(84명) 

19.2% 

(294명) 

8.5% 

(130명) 

참고: 확인불가는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하여 실제로 현직의원이 출마했는지 확인이 힘든 지역  

 

이번 EAI 22대 총선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물어보고 

해당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이 이번 22대 총선에 재출마 하였는지를 물어보았다. 사실 매우 간단한 

질문이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선택 결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질문 

이었음에도 전체 응답자 중 약 20%에 가까운 응답자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약 5.5%의 

응답자는 실제 현직 의원의 재출마 여부와 다른 응답을 하였다. 즉 전체 응답자 중에 약 25%가 

자신의 지역구에 어떤 사람이 출마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구에서 투표한 

응답자 4명 중 한 명이 후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모든 유권자가 정치에 관심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구에 누구 출마하는지 잘 

모르는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지역구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누가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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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하였는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 누가 출마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불일치’와 ‘모름’ 응답자 중 약 80% 정도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였다는 것이다. 

<표3>은 지역구 현직의원 출마에 대한 지식여부와 투표여부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지역구에 

현직의원이 출마했는지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약 80%가 투표를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구에 현직의원이 출마한 사실을 틀리기 응답한 유권자 중 약 85%가 투표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우리나라 유권자 중 약 20%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누구인지 모른 상태에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3>. 지역구 현직의원 출마에 대한 지식과 투표여부 

 일치 불일치 모른다고 응답 

투표함 
90.4% 

(922명) 

84.5% 

(71명) 

79.6% 

(234명) 

투표 안함 
9.6% 

(98명) 

15.5% 

(13명) 

20.4% 

(60명) 

전체 
100% 

(1020) 

100% 

(84) 

100% 

(294) 

 

그러나 약 20%의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에 참여 

하였다고 해서 모든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나머지 

80%의 유권자들 중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단순히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보지 않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투표선택을 하는 유권자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정파성에서 얼마나 독립적인지 알아보았다.  

아래 <그림1>, <그림2>, <그림3>은 각각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의 

지역구별 현직의원에 대한 평가 분포를 보여준다. 설문조사 표본의 제약으로 인하여 전체 2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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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 대해서 지역구별로 충분한 숫자의 표본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총 254개 지역구 중 

응답자가 최소 1명 이상 있었던 지역구는 250개 지역구였으며, 응답자 비율이 가장 많았던 지역구는 

“관악구갑”과 “용인시을”로 각각 15명이었다. 응답자가 없었던 4개 지역구는 “서초구갑”,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보령시서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었다. 지역구별 평균 응답자 

숫자는 6명이었다. 지역구마다 표본의 숫자가 많지 않아 지역구별 현직 의원에 대한 평가 점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지역구의 현직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어떤 지역구의 현직의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는 본 연구에서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역구별 현직의원에 대한 평가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한 지역구 

내에서도 현직의원에 대한 평가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역구별 표본의 숫자가 적지만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1>, <그림2>, 

<그림3>에서는 지역구별 응답인원이 최소 8명 이상이며, 응답자의 정당선호가 특정 정당으로 쏠리지 

않은 지역구만 포함하였다. 우선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유지되지만 비교적 중립적이며 

지역주의 표심이 덜 한 서울 지역의 지역구별 국회의원 활동 평가를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유권자의 지난 4년 간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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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에는 총 14개의 지역구가 포함되었는데 남색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회활동에 대한 평가 

점수 분포이고 붉은색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점수 분포이다. 각각의 평가 

점수는 0점에서 10점 만점으로 측정되었다. 박스플롯(box plot) 그래프의 직사각형은 표본 하위 

25%와 상위 25%를 제외한 중위 50%의 분포를 보여주며, 아랫수염은 최하점, 윗수염은 최고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직사각형 중간의 선은 중위값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로구을”이나 

“서초구을” 같은 지역구의 경우 다른 지역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응답자들의 지역구 의원에 대한 

평가가 높은 편이며, 평가분포 역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강남구병”, 

“관악구갑”, “노원구을”, “양천구을”과 같은 지역은 지역구 응답자들의 현직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의회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 

유사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와 <그림3>의 경우에는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광주/전북/전남 지역의 

지역구별 현직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 분포이다. 흥미로운 것은 서울과 비교해서 오히려 두 

지역의 지역구별 현직의원에 대한 평가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한 지역에서의 

평가 역시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과 작게 나는 지역으로 다양하게 나누어 진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의회활동 평가와 지역구 활동 평가가 

지역별, 그리고 지역 안에서 유권자별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평가와 투표선택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매우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와 지역별로 충분한 차이가 

있어야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평가에 따라 투표선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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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유권자의 지난 4년 간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 (대구/경북) 

 

 

<그림3> 유권자의 지난 4년 간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 (광주/전남/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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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격적으로 유권자의 지역구 평가와 지역구 투표선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평가가 얼마만큼 독립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들에 따르면 

유권자의 현직자 평가나 경제상황 평가는 독립적이거나 객관적이기 보다는 당파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표4> 정당일체감에 따른 지역구 의원 지난 4년 의회활동 평가 

 
지역구 의원 의회 활동 평가 

전체 
부정적(0-4) 중도적(5) 긍정적(6-10) 

정당 

일체감 

현직 

정당 

지지 

27.53% 

(147) 

27.15% 

(145) 

45.32% 

(242) 

100% 

(534) 

무당파 
46.20% 

(79) 

38.01% 

(65) 

15.79% 

(27) 

100% 

(171) 

다른 

정당 

지지 

43.88% 

(330) 

25.40% 

(191) 

30.72% 

(231) 

100% 

(752) 

전체 
38.16% 

(556) 

27.52% 

(401) 

34.32% 

(500) 

100% 

(1457) 

상관관계 분석 Chi-square: 72.039 (p<0.001), gamma: 0.226 

 

<표5> 정당일체감에 따른 지역구 의원 지난 4년 지역구 활동 평가 

 
지역구 의원 지역구 활동 평가 

전체 
부정적(0-4) 중도적(5) 긍정적(6-10) 

정당 

일체감 

현직 

정당 

지지 

27.43% 

(147) 

26.49% 

(142) 

46.08% 

(247) 

100%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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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파 
49.42% 

(85) 

32.56% 

(56) 

18.02% 

(31) 

100% 

(172) 

다른 

정당 

지지 

47.62% 

(360) 

24.87% 

(188) 

27.51% 

(208) 

100% 

(756) 

전체 
40.44% 

(592) 

26.37% 

(386) 

33.20% 

(486) 

100% 

(1464) 

상관관계 분석 Chi-square: 84.758 (p<0.001), gamma: 0.286 

 

<표5>는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표6>은 정당일체감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을 선호하는 

경우 ‘현직정당지지’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다른정당지지’로 정당선호가 없는 경우 

‘무당파’로 구분하였다. 일부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에 정당일체감을 가지는 응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역구 현직의원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경우는 흥미롭게도 무당파나 다른 정당 

지지자가 현직 의원 소속 정당 지지자보다 현직의원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흥미롭게도 무당파가 다른 정당 지지자보다 현직 국회의원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경우를 종합해 볼 때 유권자의 지역구 현직의원 활동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당파적 선호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 지수(gamma)가 

<표4>와 <표5> 모두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자신의 

정당일체감에 반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권자의 지역구 의원 활동 평가가 

완전히 당파적으로 오염되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평가를 의회 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나누어서 물어보았다. 국회의원의 주요 활동이 크게 의회 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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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 비중에 대한 유권자 인식 

 

<그림4>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이 의회 활동과 지역구 활동 중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이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은 의회보다는 

지역구에 더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모름 및 무응답을 

제외하고 19.30%만이 의회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1.92%는 중도적 입장, 58.78%가 

지역구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지역구 의원 평가가 지역구 선거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평가가 지역구 선거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을 긍정적으로 할 경우 현직 의원이나 현직 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확률이 높아질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표6>과 <표7>은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회 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와 현직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EAI 발표전문 

 

 

 

14 

 

ⓒ EAI 2024 

<표6>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회 활동 평가와 유권자 투표 선택 상관관계 

 
지역구 의원 의회 활동 평가 

전체 
부정적(0-4) 중도적(5) 긍정적(6-10) 

투표 

선택 

현직 

정당 

투표 

28.71% 

(172) 

25.88% 

(155) 

45.41% 

(272) 

100% 

(690) 

다른 

정당 

투표 

46.67% 

(322) 

27.10% 

(187) 

26.23% 

(181) 

100% 

(599) 

전체 
38.32% 

(494) 

26.53% 

(342) 

35.14% 

(453) 

100% 

(1,289) 

상관관계 분석 Chi-square: 60.699 (p<0.001), Crammer’s V: 0.217 

 

<표7>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 평가와 유권자 투표 선택 상관관계 

 
지역구 의원 지역구 활동 평가 

전체 
부정적(0-4) 중도적(5) 긍정적(6-10) 

투표 

선택 

현직 

정당 

투표 

30.13% 

(182) 

23.68% 

(143) 

46.19%% 

(279) 

100% 

(604) 

다른 

정당 

투표 

49.57% 

(343) 

26.45% 

(183) 

23.99% 

(166) 

100% 

(692) 

전체 
40.51% 

(525) 

25.15% 

(326) 

34.34% 

(445) 

100% 

(1,296) 

상관관계 분석 Chi-square: 77.357 (p<0.001), Crammer’s V: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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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과 <표7>에서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유권자 평가는 현직 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 

하였듯이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평가는 정당일체감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당일체감이나 이념성향,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같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포함한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8>은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이다. 의회 활동 평가와 지역구 활동 평가 변수를 하나의 모델에 동시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지역구 활동 평가와 의정 활동 평가의 상관관계 지수(Pearson correlation 

r)는 0.848로 매우 높았다.  

 

<표8> 지역구 현직 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회고투표 

 
모델1 

(의회 활동 평가) 

모델2 

(지역구 활동 평가) 

의회 활동 평가 .113 (.037)**  

지역구 활동 평가  .104 (.036)** 

정당일체감(현직 국회의원 소속 정당) 3.490 (.199)*** 3.453 (.199)*** 

이념성향 .208 (.051)*** .213 (.051)***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59 (.029)*** .155 (.029)*** 

성별 .202 (.169) .157 (.168) 

연령 .100 (.056) .096 (.055) 

소득 .020 (.032) .019 (.032) 

절편 -5.051 (.535) -4.888 (.527) 

지역구 fixed fixed 

표본 수 1,296 1296 

Pseudo  .478 .474 

참고: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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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의 결과를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회활동 평가와 지역구 활동 평가 모두 지역구 

현직 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의 투표선택과 의원활동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일체감이나 이념성햐,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와 같은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정당선호, 이념성향,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등이 동일한 경우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지역구 투표에서 현직의원이나 현직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통제변수 중 정당일체감, 이념성향,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역시 유권자의 지역구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의 지역구 선거가 단순히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수단이 아닌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수단으로 유권자들에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5. 나가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책무성을 묻기 보다는 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평가받아 왔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이러한 

중앙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강하게 나타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앞의 <표8>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선택에 정당일체감이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시적 차원에서 전체적인 선거결과는 

정권심판론에 기초한 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학계나 언론의 생각과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단순히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나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전체 유권자 중 약 20% 정도가 지역구 투표선택에서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투표에 참여하였지만 통계분석 결과 유의미한 숫자의 유권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참고해서 투표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 검정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일체감, 이념성향, 대통령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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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평가와 같이 유권자의 국회의원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유권자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현직자 혹은 현직자가 소속한 정당의 후보에게 다음 선거에서도 투표를 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유권자 중 유의미한 숫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조건에서 어떤 유권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선택에 유의미하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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